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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f methods to deal 
with dental trauma  in som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 Among 375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340 filled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response rate of 90.7%). The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chi-squ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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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32.9% of respondents received emergency care education of dental trauma. Knowledge 
by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was not so different from the other questions. Tooth 
storage medium comprised 25.0% and 48.5% in milk and saline, respectively.

Conclusions : In order to get the knowledge about emergency treatment of dental trauma 
in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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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학령기는 일생을 통하여 중요한 시기

이며, 건강의 관점에서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1). 학

령기로 갈수록 성장 및 발달과 활동량이 많아지고 접촉하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져 비외상성 손상

에 비해 외상성 손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2). 치아외상에 

대하여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8.2%가 치아외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3), 지난 10년 

동안 치아외상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4). 안면 손상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아외상5)은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인

하여 항상 직면해 있고, 악골 발육, 심미적, 정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손상받은 치아의 치수괴사, 치아상실, 부정교합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6)
.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여부에 의해 

손상 받은 치아의 예후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7)
, 임상에

서 외상치아의 치료는 응급상황으로 간주되고8)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
. 

학교는 치아외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중의 하나이

다9)
. 학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의 응급처치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10)
. 그러나, 학교

는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응급처치방법을 몰라 무방비한 상태로 보건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11)
. 중학교에서 사고 시 최초 반응자는 대부분 학생들이

기 때문에, 이들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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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처를 할 수 있고12)
,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은 외상 

직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외 연구는 Huang 등13)과 Jorge 등14)의 연구가 있고 국내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치아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9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연구자가 편의추출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중학교에서 연구목적에 동의한 

학생 37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다. 미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연구를 위해 최종 분석된 설문지

는 총 340부(응답률 90.7%)이었고 이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은 278명(82.2%)이었고, 1학년은 

117명(34.5%), 2학년은 170명(50.1%), 3학년은 52명(15.3%)

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김 등15), 이 등16)의 설문도구를 기초로 수정․보완

하였으며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사례를 통한 

치아외상 지식수준 4문항, 치아보관매체에 대한 지식수준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쇄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아외상

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치아외상과 치아보관매체에 대한 지

식수준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지식수준의 차이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성적

1.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중 32.9%는 치아외상에 대해 교육을 받았었고, 

26.5%는 치아외상 경험이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80.0%

는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64.1%는 치아

보호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Item N(%)

Education of dental trauma#

 Yes 112(32.9)

 No 225(66.2)

Dental trauma experience#

 Yes 90(26.5)

 No 249(73.5)

Necessity of education#

 Need 272(80.0)

 No need 66(20.0)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Need 218(64.1)

 No need 122(35.9)

 # : except missing data

Table 1.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2. 사례를 통한 치아외상 지식수준

파절치아에 대한 내용의 질문에서 손상된 치아가 영구치인

지 유치인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60.6%가 영구치라고 응답하

였고, 손상치아가 파절과 아탈구된 학생에 대한 처치에서는 

각각 응답자의 92.0%, 90.2%가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Category Correct Incorrect
Tooth distinction 206(60.6) 134(39.4)

Student care(fracture) 311(92.0) 27( 8.0)

Student care(subluxation) 303(90.2) 33( 9.8)

Student care(avulsion) 98(29.2) 238(70.8)

Table 2. Knowledge about dental trauma

3.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외상 지식수준의 차이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감별 지식수준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85.9%는 손상 치아를 영

구치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p=0.001)<Table 3>. 치아외

상에 대해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0%는 치아파절 지

식수준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p=0.014)<Table 4>, 치

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

답자 중 84.2%는 치아아탈구 지식수준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p=0.000)<Table 5>. 치아외상에 대해 교육경험이 있

는 응답자 중 44.3%는 치아탈구 지식수준에서 정확히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6)<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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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 Inadequate(%)
Clean water 32.6 67.4

Milk 25.0 75.0

Alcohol 14.4 85.6

Saline 48.5 51.5

Antibiotic  7.4 92.6

Table 7. Tooth storage medium 

Category
Tooth distinction

p
Correct(%) Incorrect(%)

Education of dental trauma 36.4 28.2 0.121

Dental trauma experience 26.7 26.3 0.938

Necessity of education 85.9 70.9  0.001**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67.0 59.7 0.171
**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4. Difference of student care(fracture) by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Category
Student care(fracture)

p
Correct(%) Incorrect(%)

Education of dental trauma 35.0 11.5 0.014*

Dental trauma experience 26.0 33.3 0.405

Necessity of education 80.5 74.1 0.422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64.9 55.6 0.334
*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5. Difference of student care(subluxation) by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Category
Student care(subluxation)

p
Correct(%) Incorrect(%)

Education of dental trauma 33.6 30.6 0.718

Dental trauma experience 25.4 36.1 0.169

Necessity of education 84.2 45.9   0.000***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64.4 62.2 0.793
***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6. Difference of student care(avulsion) by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Category
Student care(avulsion)

p
Correct(%) Incorrect(%)

Education of dental trauma 44.3 28.8  0.006**

Dental trauma experience 21.4 28.6 0.173

Necessity of education 80.6 79.8 0.857

Necessity of mouth protector 66.3 63.2 0.589
**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Difference of tooth distinction by general information about dental trauma

4. 치아보관매체에 관한 지식수준

탈구된 치아를 치과로 가져오는 동안 보관하는 매체에 대

하여 조사한 결과, 정수된 물에 대해서 응답자의 67.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우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0%

가, 식염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알코올과 항생제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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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92.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총괄 및 고안

산업화된 사회에서 안전사고를 포함한 응급상황은 어디서

나 발생할 수 있으며17), 학교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18). 중학교 시기 또한 학교안전사고에서 예외가 아니

며, 중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19). 그러나, 현실은 전문 인력과 체계

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15), 구강외 손상을 크게 감소시킨

다고 증명이 된 치아보호대20-22)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극적

인 권장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

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치아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치아손상 대처방법, 치아

보관매체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아외상 경험은 26.5%로 나타나, Huang 등13)의 

연구에서보다 높았고, 이로서 중학생 시기가 신체적으로 격

렬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17). 따라서 안전사

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중학생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야 한다.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 인지는 80.0%가 응급처

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Hong 등24), 이와 

김25), Sae-Lim과 Lim2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선행연구25,26)와 같이 응급처치 교육의 높은 필요

도는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다. 김 등27)은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칠 경우 교육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였고, 중학

교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응급처치 대처방법에 대한 내

용에 대하여 보완과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응급상황시

의 대처에 대한 교육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사례중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조사에서는 치아파절, 치아아탈구, 

치아완전탈구의 3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치아파절의 상황에서는 부모

에게 연락을 하고 파절편을 찾아 즉시 치과로 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치아아탈구의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하

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8), 즉시 치과에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흔들어보거나 치아를 뽑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완전탈구 상황에서는 즉

각적인 재식이 이상적이고, 탈구치아의 구강 외 노출시간이 

짧을수록 좋으므로, 손수건을 물려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집

으로 가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18)
. 

이러한 3가지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을 치아외상 교육 경험, 

치아외상 경험,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 인지, 치아보호대의 

필요성 인지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받은 교육이 응급상황 대처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교육이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탈구된 치아의 보관매체는 치주인대와 치수의 치유를 위해 

체액과 유사한 삼투압과 pH를 유지하고 응급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보관매체는 

타액, 우유, 생리식염수 등이 있다. 제시된 문항 중 물은 세포

환경과 삼투압에서 차이가 있으며 알콜은 치주인대 세포에 

직접 유해를 가할 수 있다28)
. 치아보관 매체에 관한 지식수준

은 Sae-Lim과 Lim26)의 연구와 같이 낮게 나타났고, 알콜과 

항생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관매체라고 오답을 선택한 응답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이러한 내용

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최초반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중학생들에

게 치아외상에 대한 대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조사는 일부 중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답을 분석하여 얻

은 결과로 제시된 문항을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본 조사의 부족함을 보완 

수정하여 중학생들에게 적합한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교육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9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에 소재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였고,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 중 32.9%는 치아외상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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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 치아외상 지식수준은 치아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일부 문항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치아보관매체에 대하여 응답자의 25.0%, 48.5%가 각각 

우유와 식염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

들의 비율은 낮고 지식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치아외상에 대한 대처교육이 포함된다면 중학생

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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